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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농장 안팎 꼼꼼히 점검
-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이 최선의 방역 수단

- 집중호우 시 오염원 유입 위험 증가…양돈농가 차단방역 강화해야

- 배수로 정비부터 차량 소독까지, 기본 방역 수칙 실천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양돈농가에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제1종 가축전염병

이다. 현재 치료제나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 농장 안으로 바이러스가 침투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특히 장마철에는 빗물과 토사를 통해 외부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침수나 시설 훼손으로 야생동물 접근 위험도 커져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

 농가에서는 비 오기 전 배수로와 지지대, 울타리, 출입문, 소독시설을 미리 

점검한다. 배수로에 쌓인 흙과 낙엽, 분뇨 등을 제거하고 물길이 축사 방

향으로 흐르지 않게 정비한다. 침수가 우려되는 곳에는 모래주머니나 물막이 

시설을 설치해 외부 오염수가 축사 안으로 흘러들지 않게 관리한다.

 야생 멧돼지와 들쥐 등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 하단이 들뜨

거나 파손된 곳은 즉시 보수한다. 농장 주변 풀숲은 정비하고 물웅덩이는 

없앤다. 

 또한, 차량과 작업자 출입구는 한 곳으로 제한하고, 외부인과 외부 차량 

출입은 최소화한다. 차량의 경우 바퀴와 하부까지 꼼꼼히 세척·소독하고, 

작업자는 농장 전용 장화와 작업복을 착용토록 한다.

 사료는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고 사료 보관 장소 주변도 청결하게 관리한다. 

사료 저장고에 빗물이 스미는지 수시로 확인해 조치하고, 비에 젖었거나 

오염된 사료는 급여하지 않는다. 

 돼지가 먹는 물은 가능하면 상수도를 사용하고, 지하수를 제공할 때는 수질 

상태를 확인한다.

 비가 그친 뒤에도 농장 안팎을 다시 점검해 배수로와 울타리, 소독시설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축사 입구와 차량 이동 경로, 사료 보관 장소 주변을 

세척·소독한다. 침수 장비나 기자재는 흙과 유기물을 제거한 뒤 소독해야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강석진 과장은 “아프리카돼

지열병 바이러스가 농장 안으로 유입되지 않게 장마철 전후 배수시설과 

울타리, 소독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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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요령

□ 비 오기 전 점검

○ 배수로, 축대, 울타리, 출입문, 소독시설 이상 여부 확인

○ 배수로의 흙, 낙엽, 분뇨 제거

○ 침수 우려 지역에 모래주머니, 임시 물막이 설치

○ 울타리 하단 틈, 파손 부위 즉시 보수

□ 비 오는 동안 관리

○ 외부인과 외부 차량 출입 최소화

○ 농장 출입구를 한 곳으로 제한

○ 차량 바퀴, 하부, 흙받이 세척·소독

○ 작업자 전용 장화·작업복 착용

○ 축사 간 이동 시 장화 교체 또는 소독

□ 사료·음용수 관리

○ 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보관

○ 빗물에 젖거나 곰팡이가 발생한 사료는 급여 금지

○ 사료 저장고 주변 야생동물 접근 차단

○ 음용수는 상수도 사용 권장

○ 지하수 사용 시 수질 확인 및 소독 후 급여

□ 비 그친 뒤 점검

○ 축사 입구, 배수로, 울타리, 소독시설 재점검

○ 침수된 장비와 기자재는 세척 후 소독

○ 농장 주변 물웅덩이와 풀숲 제거

○ 들쥐, 해충 등 매개체 방제

○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